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엘니뇨 심화로 4,900만명 이상이 추가로 급성 기아에 처할 전망1)

✔ 유엔세계식량계획(WFP), 9~12월�정점�예상�엘니뇨로�급성�기아�인구수�약�5,000만명�

증가�예상... 가장�큰�타격�입을�지역으로는�중앙아메리카와�남아프리카�꼽혀

▸ WFP의�조기�분석에�따르면, 올해�9~12월�사이�정점에�도달할�엘니뇨*로�인해�2027년�말까지�최소�
4,900만명이�추가로�급성�식량불안에�처하게�될�것으로�보임. 해당�분석은�식량불안국인�동시에, 
엘니뇨로�강수�패턴, 기온, 홍수·가뭄�빈발�정도�등이�크게�변할�것으로�예상되는�45개국을�대상으로�함
※ 엘니뇨(El Niño): 적도�부근의�동태평양�해수면�온도가�평년�대비�0.5℃ 이상�높게�5개월�이상�지속되는�현상을�의미함

▸ 이번�엘니뇨�현상의�파급�효과는�지역별로�상이할�것으로�예상됨. 중앙아메리카�및�남아프리카�지역이�
가장�큰�타격을�입을�것으로�보이고, 동아프리카와�남아시아, 동남아시아�지역에서도�막대한�피해가�
관찰될�것으로�전망됨. 특히�중앙아메리카�지역의�경우, 급성�기아�인구�증가율이�분석�대상�지역�중�
가장�높은�83.1%를�기록할�것으로�예상됨

▸ 엘니뇨에� 따른� 피해를� 최소화하기� 위해� WFP는� 유엔식량농업기구(FAO), 유엔� 인도주의업무조정국
(OCHA) 등과�협력해�활발한�사전�대응에�나서고�있음. 과거�사례�분석�결과, 선제적�조치에�1달러를�
투입할�때마다�약�3~7달러의�손실�및�사후�대응�비용을�절감할�수�있는�것으로�추정됨���

1) 이�자료는�유엔세계식량계획(WFP)이�2026년�8월�5일에�발표한�“World Food Programme ramps up preparedness and response plans as El Niño threatens to push tens 
of millions into acute hunger”를�참고·정리한�것이다.

▲ 출처: ©OCHA/Charlotte Cans

https://www.wfp.org/news/world-food-programme-ramps-preparedness-and-response-plans-el-nino-threatens-push-tens
https://www.wfp.org/news/world-food-programme-ramps-preparedness-and-response-plans-el-nino-threatens-push-ten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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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지속가능한 축산부문’ 위한 FAO의 글로벌 행동계획 승인2)

2) 이�자료는�유엔식량농업기구(FAO)가�2026년�7월�24일에�발표한�“FAO’s Global Plan of Action for Sustainable Livestock Transformation is approved”를�참고·정리한�것이다.

✔ 제30차� 유엔식량농업기구(FAO) 농업위원회, 축산부문의� 지속가능한� 전환을� 위한�

17개�전략적�우선순위와�85개�세부�조치를�담은�최초의�국제�프레임워크�채택

▸ 지난�7월�말�진행된�제30차�FAO 농업위원회에서�‘축산부문의�지속가능한�전환을�위한�글로벌�행동계획
(GPA)’이�공식�승인됨. GPA는�축산부문의�지속가능성을�제고하기�위해�국제적�협상을�통해�마련된�
최초의�글로벌�프레임워크로, ① 식량안보, 영양�및�건강한�식단, ② 더�나은�생계와�포용적�경제성장, 
③ 원헬스(One Health) 접근법에�기반한�동물보건, ④ 천연자원�이용, 기후행동�및�생물다양성�등�4대�
우선순위�중심으로�구성됨

▸ 축산부문은�최근�몇�년간�전�세계적�소비�확대에�힘입어�가장�빠르게�성장한�분야이며, 수억명의�소농
에게�안정적인�소득과�식량을�제공해�왔음. 하지만�인수공통감염병�확산, 항생제�내성, 생물다양성�손실,
온실가스�배출과�관련해�동�부문에�대한�부정적인�시각도�존재함. GPA는�동물성�식품�수요�증가에�
대비해�축산부문이�보다�지속가능한�방향으로�나아갈�수�있게끔�지침�역할을�할�것으로�기대됨

▸ GPA는�축산부문의�전환을�위한�17개�전략적�우선순위와�85개�세부�조치를�담고�있으며, 전략적�우선
순위에는�△ 육상동물성�식품의�안전성�및�가용성�확보, △ 축산�가치사슬�내�식품�손실�및�폐기�감축, 
△ 축산농�협동조합�및�생산자�조직�강화, △ 동물질병�예방�및�관리�등이�포함됨

▸ 한편�FAO는�회원국에�각국의�여건과�우선순위에�부합하는�국가�행동계획�수립을�권고했으며, 향후
농업위원회의�축산분과�소위원회를�통해�구체적인�이행�현황과�동향을�주기적으로�점검할�계획임

▲ 출처: ©FAO/Davaanyam Delgerjargal

※ 동�자료는�FAO 한국협회의�고유자료로�배포를�환영하나, 전재·인용시에는�‘FAO 한국협회' 출처를�반드시�밝혀주시기�바랍니다. 
출처를�밝히지�않을�시�저작권법에�의거, 법적처벌을�받으실�수�있습니다.

https://www.fao.org/newsroom/detail/fao-s-global-plan-of-action-for-sustainable-livestock-transformation-is-approved/en



